
 

 

 
 

즉시 배포용: 2018년 10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기금에서 아일랜드 파크 빌리지 위험 경감 프로그램을 약 500만 달러 

지원한다고 발표  

  

제 2단계 승인으로 아일랜드 파크 빌리지의 배수 시스템을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 허가 

자금을 지원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아일랜드 파크 빌리지의 배수 시스템을 위해 위험 경감 보조금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 하에 약 500만 달러의 연방 기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최종 엔지니어링 및 설계 작업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2015년 예비 설계 작업에 약 180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악천후와 심한 폭풍우가 

반복됨에 따라, 우리의 인프라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자금 지원을 통해 아일랜드 파크 빌리지가 앞으로 폭풍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재난 이후에도 

복구를 계속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일랜드 파크 빌리지는 허리케인 샌디(Sandy)으로 인해 6에서 8피트의 해수가 

흘러넘쳐 사실상 빌리지의 모든 가정과 사업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빌리지의 초등학교, 소방서, 빌리지 홀과 종교 시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안된 작업은 뉴욕 나소 카운티 헴스테드 타운에 위치한 아일랜드 파크 빌리지를 

홍수에서 보호합니다. 빌리지에는 42,000피트의 새로운 빗물 도랑, 방조수문, 지반 

우수체류지, 도로 세 곳의 잠재적인 높이 상승 및 업그레이드된 격벽 2,000피트를 

포함해 개선된 지자체 폭풍우 배수 시스템을 설치할 것입니다.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프로젝트의 건설 부분을 위해 33,624,150 달러가 넘지 

않는 자금을 확보했으며 연방에서 이를 100% 분담합니다. 최종 엔지니어링은 2020년 

4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FEMA는 주 정부가 주의 피해 복원력을 높이고 향후 재해와 연관된 손실 및 피해의 

위험을 완화하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우선 순위를 수립하도록 하는 위험 경감 보조금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에 따라 이 프로젝트들을 승인했습니다. 

수퍼폭풍 샌디(Sandy)가 뉴욕주의 여러 지역을 황폐화시킨 후, Cuomo 주지사는 최근의 

자연 재해 속에서 지역사회가 보다 복원력을 갖고, 보다 똑똑하며, 강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돕기 위한 신청서들을 제출하도록 정부와 주 전역의 비영리단체에 

요구하였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방 지원 

기금은 아일랜드 파크 빌리지가 지자체 폭풍우 배수 시스템을 개선해 심한 폭풍우와 

홍수의 피해를 줄이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필수적인 프로젝트가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주 및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일랜드 파크 

거주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문제 상황을 

굉장히 개선해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준 Cuomo 

주지사, 커미셔너 Parrino,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복구팀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Michael McGint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허리케인 

샌디(Sandy)는 아일랜드 파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동안 더욱 

탄력있게 대응해왔고, 오늘도 그러한 작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Kaminsky 상원의원, 뉴욕주 국토안보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제 작업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었습니다. 저희는 부흥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곧 아일랜드 파크가 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은 테러, 인재와 천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페이스북 페이지(DHSES Facebook page)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를 @NYSDHSES로 팔로우하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팔로우하시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hses.ny.gov/#_blank
https://www.facebook.com/NYSDHSES#_blank
https://twitter.com/NYSDHSES#_blank
https://www.instagram.com/nysdhses/?hl=en#_blank
http://www.dhses.ny.gov/#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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